
“하늘빛과 산 그림자가 분명히 비치네”

해인사영지. 이계담은해인사동측편으로흘러내리는계류를막아서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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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륵사전면영지에비친탑과산봉우리

청평사영지에비친산봉우리와주변의자연

청평사에는 고려시대에 조성한 못이 남아 있어 사찰의 지당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청평사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이는 고려 광종 24년(973) 당에서 온 영현
선사(永玄禪師)로 선사는 경운산에 백암선원(白巖禪院)을 창건한다. 그 뒤 문종 23
년(1068)에는 춘주도감창사(春州道監倉使)로 부임한 이의(굃캎)가 폐허가 된 백암
선원의 옛 터에 절을 지어 보현원(普賢院)이라 했으며, 선종 6년(1089)에 이의의 아
들 이자현이 29세 때 관직을 버리고 입산해 산 이름을 청평산(淸平山)으로, 절 이름
을 문수원(文殊院)으로 바꾸고 선도량을 일구었다. 이자현은 입산하여 문수원을 중
심으로 청평산 10여 곳에 암, 당, 정, 헌 10여 채를 지었으며, 건물주변을 가꾸고 정
원을 조성해 수도도량을 만들었는데, 못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원(池園)도 이때 조
성된 것으로추정하고있다. 
청평사 못은 부르는 명칭이 매우 다양하다. 그 위치가 청평사 남쪽에 있어 남지

(南池), 네모난 못이라는 뜻의 방당(方塘), 그림자가 비치는 못이기 때문에 영지라고
부르기도한다. 
청평사 못에 관련된 몇 가지 문헌을 살펴보면, 이 못이 어떠한 기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매월당집(梅月堂集)> ‘제청평산세향원남창(題淸平山
細香院南窓)’의 시에는“네모난 못에 천층의봉우리들이 거꾸로꽂혀있고(方塘倒揷
千層岫)”라하였다.
또, 구사맹의 <팔곡집>에 실린‘영지’라는 시에는“방형의 거울은 먼 봉우리를 찍

어내고(方鏡印遙岑)”라하였다.
우담 정시한(丁時翰；1625~

1707)의 <우담집(愚潭集)>에서는
“봉우리와 바위가 깎아지른 듯 서
있고 산의 암자가 영지에 또렷이
비치는 것이 마치 그림과 같다(邊
峯巒石壁 山庵到影池中 곎곎如
畵)”라고 하였다. 
또한 <허응당집(虛應堂集)> 하

권‘쌍지’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못을 파서 옥경을 새롭게 여니

맑아져 하늘의 빛과 산그림자가 못에 분명히 비친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것을 보면
청평사 못은 그림자를 비치는 영지이며, 영지 가운데에서도 특히 산봉우리와 같은
자연적물상을끌어와물에 비치도록하는 산영지(山影池)라는 것을 알수있다. 
청평사 영지의 투영효과가 오전보다는 오후에 높게 나타난다. 그것은 태양이 비

치는 방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최근에 영지 북쪽으로 소나무 등 수목
들이 울창하게 자라면서 부용봉과 견성암을 가리게 되어 산의 그림자가 부분적으로
투영될수밖에없어 이에대한 개선이필요하다.
익산 미륵사지에 남아있는 못 역시 영지의 기능을 가진다. 맑은 날 미륵사 남문지

밖 중심축선상에서 바라보면 미륵사 탑과 후면의 산봉우리가 확연히 수면에 비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보면 미륵사 영지는 탑영지이면서 동시에 산영지라는 것을
알수있다.
해인사의 계담은 그 이름이 영지이다. 이 계담은 해인사 동측 편으로 흘러내리는

계류를 막아서 만든 것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영지’라고 새긴 자연석 표지판이
있었다. 옛 문헌을 보면 해인사 후면의 가야산 봉우리가 영지에 비친다는 기사가 있
어 해인사의 영지는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못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인사 영지 역시 주변의 나무가 우거져 지난날처럼
가야산의봉우리가비치는모습을볼수가 없다.
송광사 계담 역시 영지기능을 가지고 있다. 계담의 잔잔한

수면에는 임경당 건물이 비치고 우화각과 무지개다리가 비
친다. 특히 무지개다리는 수면에 원상을 그리고 있어 영지효
과를 통해 불교의 상징성을 잘 표현하고 있어 작품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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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평사에는고려시대조성못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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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보다오후에투영효과높아

해인사영지. ‘영지’라고새긴자연석표지판이있었다.송광사계단의영지효과


